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러시아, 한국에 천연가스 공급 시작
사할린에너지, 150만톤씩 20년간 공급 … 경제적․안정적 공급 가능

러시아산 LNG(액화천연가스)가 2009년 4월부터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다.

한국가스공사 모스크바 지사에 따르면, 사할린에너지가 러시아 극동 사할린 근해에서 추진해온 석유 및 천

연가스 프로젝트 <사할린 2>를 통해 생산된 LNG를 4월부터 국내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.

이에 따라 러시아로부터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6%에 달하는 150만톤을 20년에 걸쳐 공급받게 된다.

<사할린 2>는 해상 가스전에서 비축기지까지 연결되는 800km의 가스배관 공사가 환경문제로 지연됐고, 해

저 가스관이 지나는 일부 해역이 희귀 돌고래 서식지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.

합작기업간의 지분 다툼과 환경문제 등 다양한 악재로 공사가 차질을 빚어 2008년 8월로 계약된 공급 일정

이 2009년으로 연기됐다.

<사할린 2>의 LNG 생산량은 연평균 1000만톤 가량으로 한국은 그동안 원거리의 중동 및 동남아에서 가스

를 수입해왔으나 러시아산 가스 공급으로 기상 변동에 대비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 졌다.

가스공사 관계자는 “중동에서 한국까지는 30일이 걸리지만, 사할린에서는 선박으로 겨우 4일밖에 걸리지 않

는다”며 “경제성과 안정성 면에서 상당한 이득이 될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
한편, 2월18일에는 대우건설, 삼성중공업, 풍림건설 등이 공동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러시아 최초의 LNG 액

화기지 준공식이 사할린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2/11>


